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5. 27(나해) / 제200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81(1-2)       봉헌: 216, 219       성체:  175, 186, 198    파견:  83/81(3-4)

화답송:

제 1독서:   신명  4,32-34.39-40      제 2독서:    로마  8,14-17    복음 :  마태   28,16-20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 2,455.30

교무금

$20,716.4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7/5, 3/6  2구역         ■ 10, 17/6  3구역          ■ 24/6, 1/7  4구역          ■ 8, 15/7  5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069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청소년�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청소년�주일)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Trinity)

김치찌개
성모희

구역장 /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일시: 5월 27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30분 부터 가브리엘방

유아세례 부모교육
- 교리일정: 2차 6월 6일(수), 3차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 최종면담: 6월 23일(토) 오후 2시, 6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어린이 세례 및 첫영성체
- 일시: 6월 2일(토) 오후 2시

성모회 야유회
- 일시: 6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성당 출발

- 장소: 고스포드

- 연락처: 이실비아 0408 492 698

교구 성체거동 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6월 3일(주일) 오후 2시 30분 Pitt St 와 Martin Place 에서  출발

- 성체거동 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 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 Martin Place 역이나 Wynyard 역에서 도보로 5분 ***

성체강복
- 일시: 6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어르신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일시: 6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라파엘방

- 대상: 70세 이상 

- 신청: 성당 사무실

- 세례 예정일: 12월 22일(토)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오리엔테이션: 6월 30일(토) 오후 12시 성당

- 기간: 7월 7일(토) - 9일(월)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참가비: $110

- 인원: 선착순 100명

- 접수: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전/후 성당 앞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단체모임
- 5월 27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5월 28일(월) 교리교사회

- 6월 3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연령회

- 6월 9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와선교, 복사 자모회

- 6월 10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접수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선착순 60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연수날짜 : 7월 19일(목) ~ 7월 22일(주일)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토) 청년미사 후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접수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선착순 25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신임 반장 임명
- 7구역 3-1반 반장: 김명숙 데레사

- 10구역 3반 반장: 고정화 마리아

- 10구역 5 & 6반 반장: 김순옥 안나

전례 해설단 봉사자 모집
- 전례 해설(주송) 단 봉사자를 찾습니다. 

- 연락처: 최 체사리아 0430 370 578

오토하프 동아리 회원모집
- 오토하프 동아리 모임에서 노래와 악기 함께 하실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하실수 있습니다.

- 연락처: 윤 세실리아 0430 478 888

전입자 명단
- 정빛나 마리아: 수원교구 -> 3구역 5반

- 박대희 프린치스코 가족: 수원교구 -> 1구역 3반

구역 전출/전입자 명단
- 강명지 율리아나 가족: 7구역 7반 -> 3구역 6반

- 하정선 루시아 가족: 8구역 5반 -> 1구역 1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6월 3일)  임태혁 다미아노, 조준호 클레멘스, 서용호 마태오

   리차드 요셉,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선종
- 선종하신 김상선 야고보 와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추가 경로잔치 물품 후원자
- 다이아몬드 생수

- 대양주 한인회 총 연합회장 백승국

부활 제6주일 화답송 (다)

 

주님 승천 대축일 화답송

 

성령 강림 대축일 화답송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가)

 

삼위일체 대축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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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의 포근한 품 

1구역 2반�유숙이�마리아

저는 1997년�아이들�셋을�유학시키기�위해�시드니로�오게�됐고 
지인의�전도로�시드니�한인�성당에서�세례를�받았습니다. 저의�세 
자녀들도�모두�여기에서�세례�받은�가톨릭�가족입니다. 세례를 
받은�후�저는�레지오에�가입해�봉사�활동을�하면서�낯선 
외국생활이었지만�한인성당�공동체�안에서�큰�축복을�받고�기쁨 
속에서�행복하게�잘�지냈습니다. 

10년이�지난 2007년, 호주에�계속�체류하기�위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을�지키고�봉사를�해야�한다는�마음은 
있었지만, 몸이�피곤에�지쳐�기도생활�및�주일�미사를�드릴�수 
없었고�저도�모르는�사이에�쉬는�교우가�되어�있었습니다. 

정말�눈코�뜰�사이�없이�사업에�매진하던 2010년�어느�날, 
신체검사�후 ‘유방암’ 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눈앞이�캄캄했습니다. ‘아니야! 호주�검진�결과가 
잘못됐을�거야’하고�생각하며�재검진하러�한국행�비행기를�탔습니다. ‘왜? 내가�뭘�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열심히�아이들�키우며�고생하고�살았는데, 왜�내가�암에�걸려야�하지? 만약… 내가�세상을 
떠난다면… 남편과�우리�애들은�누가�지켜주지?’ 정말�받아들이기�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재검사를�받았지만�결과는�똑같았습니다. 솔직히�좀�더�살고�싶었습니다. 아니�꼭�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제가�잊고�있었던�것이�있었습니다. 나는�세례�받은�가톨릭�신자라는�것. 

즉시�저는�서울�관악구�삼성산�가톨릭�피정의�집을�찾았습니다. 정말�살아야�한다는�각오로 1박 2일 
철야�기도를�드렸습니다. 항암�치료�중이라�몸과�마음은�지쳐�있었으나�성모님�앞에서�정말�오랜만에 
포근함을�느꼈습니다. 흐르는�눈물을�닦아내며�묵주기도를�드리며�이�세상�살면서�행한�나의�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모든�것�주님의�뜻대로�하시옵소서”하고�모든�걸�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순결한�처녀로서�하느님�뜻에�순종했고, 결국�하느님의�결정적인�인류�구원의�역사가 
‘마리아’를�통해�실현되었음을�예비신자�교리�과정에서�배웠던�것이�문득�떠�올랐습니다. 저도 
마리아같이�모든�것을�하느님께�맡기고�나니�마음의�안정을�되찾을�수�있었습니다. 성모님의�따뜻한 
품�속에�안겨�잠을�자는�아기�예수님과�같이�포근함을�느끼며�매일�묵주기도를�드리는�것이�저의 
하루�일상생활이�되었습니다. 

세월이�흘러�수술받은�지�올해로 8년이�지났습니다. 기러기�남편도�은퇴하여�시드니�한인성당에서 
세례를�받고�함께�미사를�드리며�축복�속에서�행복한�제2의�인생을�살고�있습니다. .

이�모든�것, 저의�기도를�들어주신�성모님께�감사드리며�오늘도�묵주�기도를�드립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청소년�주일)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청소년�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그리스도의�성체와�성혈�대축일   / 마르 14, 12 - 16; 22 - 26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99 626 555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질문

“그를�따라가거라.”(13)
▶ 주님의�일(봉사)을�하는데�나에게�안내자가�되어주었거나�내가
      누구에게�주님의�일을�하도록�안내했던�경험이�있습니까?

“거기에다�차려라.” (15)
▶ 주님께서�모든�것을�예비하여�주신다는�것을�체험한�적이
     있습니까?

“받아라. 이는�내�몸이다.”(22)
▶ 주님의�성체(영성체)가�나에게�특별하게�다가왔던�경험을
     나눕시다. 

“많은�사람을�위하여�흘리는�내�계약의�피다.” (24)
▶ 주님의�사랑이�진한�감동으로�다가온�체험이�있습니까?
▶ 내가�누군가를�위해�했던�희생�중에�기억에�남는�것은
     무엇입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6월�활동토의 (예문)
※ 반�공동체에서�성당봉사활동�참여하기 
우리�본당은�주일에�점심식사를�제공하는데�이는 
구역소공동체에서�주로�봉사를�합니다. 우리구역이�점심식사를 
담당할�때는�우리�반�공동체에서�누가�어떤�일을�도울�수 
있겠습니까?
또�주보에�나오는�대로�구역별로�돌아가며�전례, 커피봉사, 
교중미사�후�청소를�합니다. 우리�구역이�이를�담당할�때�우리 
반에서는�누가�어떤�봉사를�할�수�있겠습니까? 

소공동체 반모임

5월 18일(금) 8구역 1 반모임

성모님께�드리는�글�공모�작

Mary is with me anytime and anywhere, I have felt Mary is 
beside me when I do the rosary. Mary is an extremely special 
person to me.

One night I couldn’t sleep so my grandma gave me a rosary to 
hold in my hands to sleep well. That time I think that Mary 
came to me and helped me sleep well. Mary always helps me 
whenever I have hard times.

I was in a test where I was struggling to solve a difficult 
question. I prayed so that I could solve the question. Finally the 
answer came to my head. I sensed that someone helped me 
and I think it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When my little sister was very sick, I prayed for my sister to get 
well quickly. The next day she didn’t cough too much and she 
could go to school. When I see a sick person, I pray to Mary to 
help them get better.

Whenever I do the rosary, I feel like my heart gets warmer and I 
turn away from sin as I turn to love. Mary is always next to me.. 
At anytime and anywhere.

Thanks, Mary.                                                  

성모�마리아께서는�언제�어디서나�저와�함께�하십니다. 제가�묵주기도 
할�때면�내�옆에�계심을�느낍니다. 성모님은�저에게는�너무나도�특별한 
분이십니다.

어느날�밤�제가�잠에�들지�못할�때�할머니께서�손에�쥐고�잘�잠들�수 
있도록�묵주를�주셨습니다. 그�때�저는�성모님께서�저에게�와주셨고, 잘 
잘�수�있도록�도와주셨음을�알았습니다.

제가�어려운�문제를�해결하기�위해�애쓰고�있었습니다. 저는�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제�안에서�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누구나�저를�도와주었고, 그것이�예수님의�어머니 
마리아라고�생각하였습니다.

제�여동생이�아팠을�때�저는�제�동생이�빨리�나을�수�있기를�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음날�동생은�괜찮아져서�학교에�갈�수�있었습니다. 
이제는�아픈�사람들을�보면, 성모님께�그�사람들이�괜찮아질�수�있도록 
기도합니다.

내가�묵주기도를�할�때면�언제나, 마음이�따뜻해지고�죄로부터�돌아서서 
사랑을�향해�나아감을�느낌니다. 마리아께서는�언제나�제�곁에 
계십니다. 언제�어디서나...감사합니다. 성모님....

  초등부  오유나�글라라

M.E 가족미사 및 혼인 갱신식

22일(화) 오후 7시�본당에서�가족미사�및�혼인�갱신식이�있었다. 미사�후 
기념관에서�친교시간�및�촛불�봉헌�후�조별�사진촬영�시간을�가졌다.

성모의 밤

25일(금) 저녁�성모의�밤�미사가�봉헌되었다. 특히�이날엔�성모님께�드리는�글�공모작을�발표하는�시간과 
최우수상과�우수상�시상식이�있었다.

정법사 방문 사진:  김유철�스테파노 

20일(주일) 오전 11시�정법사�대웅전에서 2018년  부처님 
오신�날�봉축기념일에�주임신부님, 원장수녀님과 

사목회장님이�참여�하였다.

최우수상

우수상

초등부 오유나 글라라
중고등부 국태호 마태오

성인 유숙이 마리아

초등부 박리비 모니카 
서다연 요셉피나

김이현 다니엘
안창순 아뽈리나
박인용 안드레아

최선애 안젤라

중고등부

성인

축하
합니다.


